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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1만 간부 이름으로 5.31·7월 총파업 선포한다”
1만 간부 총력투쟁대회 성사 … 노조 각 지부장·지회장 5.31 총파업 결의

 

금속노조가 4월 1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정을 규탄하고, 5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는 4월 18일 ‘7

차 투쟁본부 대표자회

의’에서 5월 31일 주

야 4시간 이상 총파업

에 나선다는 위원장 방

침을 확정했다. 투쟁 수위와 전술은 

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

다.

노조가 4월 19일 ‘1만 간부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성사하면서 5월 

말 총파업에 한 걸음 다가갔다. 노

조는 이번 대회 중심구호를 ‘이대

로 살 수 없다. 세상을 뒤집자’로 

내걸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세상에 알리고, 반노동 

폭정을 저지한다”라고 투쟁 목적을 

밝혔다.

이날 서울로 집결한 전국의 금속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 ▲현대중공

업 자본과 대법원이 있는 안국역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개한 동대문 등 도심 

세 곳에서 행진해 숭례문 앞에 설치

한 본 대회장에 모였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와 민중은 

도탄에 빠지고 국격은 추락했다”라

면서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금

속노조는 5월 31일 총파업을 감행한

다”라고 선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적으로 규정 ▲검찰, 

경찰, 국정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

부, 국세청까지 동원한 탄압 자행 

▲주당 69시간 장시간 노동이 가능

한 법 추진 ▲재벌 감세와 규제 완

화 ▲임금체계 개편 저임금 구조 획

책 등 노동자를 죽이려는 악행을 저

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오늘 금속노조 

1만 간부 이름으로 총파업을 선포한

다”라면서 “한다면 한다는 전통, 

민중의 선봉에서 투쟁한 자랑찬 역

사와 금속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5

월 31일 총파업과 7월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

는 치열 투쟁을 벌이

자”라고 독려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도보행진단으로 전국

을 걷고 있는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

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

회 부지회장은 투쟁사

를 통해 노조법 2·3

조 개정의 절박함과 

윤 정부의 공안탄압 상황을 알렸다.

최일영 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한 지

역지회 상황과 함께 최임 투쟁 결의

를 밝혔다. 이상규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맞서 하나가 돼

야 한다”라면서 “지역과 사업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울타리를 넘는 

투쟁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김도현 노조 서울지부장과 정진홍 

경주지부장, 홍진성 기아자동차지부

장도 투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

고, 5월 31일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복무를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노조는 노조, 지부 깃발로 ‘공안

탄압, 노동개악, 민생파탄’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가르는 상징의식

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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